
석유화학, 엔저에도 영향 별로…
일본산과 차별화로 환율 민감도 낮아 … 경쟁전략 마련 불가피

2012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엔저가 자동차, 철강, 가전, 섬유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분석

이 제기됐다.

산업연구원(KIET)은 3월18일 발표한 <엔화 약세와 한국산업> 보고서에서 2월 말 현재 원엔 환율이 2012년

6월 초보다 23.5% 하락해 주요 통화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.

일본산과 품목이 차별화된 정보통신기기, 디스플레이, 반도체, 석유화학, 일반기계, 조선 등은 엔저에 따른

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원엔 환율이 1% 떨어지면 총수출은 0.18% 감소하는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추산했다.

과거보다는 원엔 환율 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석유제품, 반도체, 조선 등 환율 민감도

가 낮은 산업의 수출비중 확대 및 품질경쟁력 향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.

그러나 세계경제 저성장기에 엔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체감도는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.

산업연구원은 “수출구조 고도화와 일본수출 경쟁력 재편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기”라며 “자유무역협

정(FTA)을 활용해 떨어진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

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3/18>


